
뽀사술 교회 이야기 

 

작년 딱 이맘때 아르헨티나 과라니부족 이야기를 목회편지에 썼는데, 기억나세요? 이과수 

공항에 내려 처음 뵈었던 이광보 선교사님,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4개국 청년수련회 간증

으로 대화를 여시더니 2020년에 뽀사술 교회에서 열릴 수련회에 필요한 100개의 메트리

스를 헤브론에 부탁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미루었지만, 그 후 헤브론은 

이 수련회를 위해 헌금하고 또 헌금하여 선교비를 보내드렸지요. 어느 가정은 과라니 마

을 교회당 건축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만오천불을 따로 헌금하셨습니다. 그 먼 나라, 낯

선 과라니 부족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며칠 전, 이선교사님으로부터 4개국 청년수련회(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르과이, 과라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나눌께요. "함께 숙식하면서 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

는 복된 수련회였습니다. 회개기도 시간에 많이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도 즐거워 춤도 

추고, 나라별 찬양을 수없이 올려드렸습니다. 청년들이 받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안고 

돌아가 삶이 바뀌고, 나라가 변하는 불꽃이 되리라 믿습니다. 등 뒤에서 기도해 주신 헤브

론 교회의 사랑으로 90여명의 젊은 청년들이 조금도 부족함없이 때마다 풍성한 잔치를 

누렸습니다...이 큰 사랑 어찌 잊겠습니까" 

 

볼리비아 20명의 청년들은 3,200km를 3일동안 버스를 갈아타고 찾아왔고, 파라과이 15

명은 11시간을 버스로, 우루과이 12명은 17시간을, 아르헨티나 과라니 청년들 40여명은 

복음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이 사랑 안고 끝까지 달려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이선교사님 내외는 벌써 4년 후 수련회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셨더군요. 헤브론 

교회 창립35주년을 맞이하며 조만간 선교대회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 동안의 선교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앞으로의 헤브론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군이 더 많이 필요

한 때입니다. 마음을 더욱 모아주시길...  

 

2020. 2. 9. 임철성 목사 올림 


